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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플래넘 2018 의 <포퓰리즘 대 자유주의 국제질서: 유럽연합>은 알리 아슬란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첫 발제자인 휴흐트 소장은 난민과 이민자로 인해 파생되었다고 여겨지는 포퓰리즘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EU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그의 시각에 

따르면, EU 의 여러 노력이 있었음에도 소속국가들의 불응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전에 유럽연합의 형성이 각 국 국민들의 충분한 의사수렴과정 없이 

정부 수준에서 이루어졌던 것과 달리,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인해 국민의 목소리가 

강조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준석 교수는 개인적으로 성숙한 관용의 사회라 여겨지는 유럽에서 포퓰리즘의 논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교수는 EU 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는데, 현재 유럽연합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팽창을 시도한다고 주장했다. 

성공적인 지역 공동체로 남고, 현재 등장하는 포퓰리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유럽연합 가입국 제한 및 유럽연합의 규제와 법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오히려 비슷한 상황의 철학을 같이하는 국가들끼리 소규모 공동체로 길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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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터러 대사는 김준석 교수의 주장에 반대했다. 유럽연합이 전 세계에 가지는 의미와 

위상, 경제적 규모 등을 언급하며, 유럽연합은 몇몇 유럽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포퓰리즘을 효과적으로 막아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이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반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과 달리, 유럽은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다자주의, 자유무역과 

같은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유지해왔음을 강조했고 더 많은 회원국의 확장을 통해 이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립 스테판스 파이낸셜 타임즈 기자는 현재 유럽에서 나타나는 민족주의는 유로존 위기, 

난민 위기, 포퓰리즘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포퓰리스트들의 수사나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바를 주의 깊게 들어볼 필요는 있다고 했다. 

포퓰리즘의 기저에 깔려있는 그들의 분노를 이해하고 정책적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자들은 모두 유럽연합이 그 동안 지역 평화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바에는 모두 

동의했으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유럽연합이 좀 더 컴팩트하고 

효율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김준석 교수의 주장과는 달리 다른 발제자들은 좀 더 

강하고 확장된 유럽연합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